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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시기능 훈련 후 rail walking 등의 훈련과정에서 신체 균형감각과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외안근 운동검사(EOMs)에서 jerky, poor tracking과 over shooting이 감소하고 매끄러운 안구운동이 관

찰되었다. 또한 계단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늦었던 대상자는 훈련 후 자신감 있고 좀 더 빠르게 내려 올

수 있었다.

훈련 전과 4주간의 시기능 훈련 후에 변화된 양안시기능 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 전 원거리 18△ ET, 좌안 14△ hypotropia에서 4주간의 훈련 후에는 14△ ET, 좌안 14△

hypotropia로 변화되었다. 근거리는 훈련 전후에 6△ ET, 좌안 14△ hypotropia로 수평수직 편위량의 변

화가 없었다. 단안의 조절효율은 훈련 전에 각각 12 cpm에서 4주 후에 15 cpm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입체 시력은 4주 후에도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7주차부터 프리즘렌즈를 교정(OD: BD6△,BO5△, OS: BU6△,BO5△)하고 시기능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10

주간의 훈련을 마쳤을 때 양안시기능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원거리는 10△ ET, 좌안12△ hypotropia로 수평수직 편위량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근거리에

서도 변화가 관찰되어 훈련 전 6△ ET, 좌안 14△ hypotropia에서 10주간의 훈련 후에 6△ ET, 좌안 12△

hypotropia로 편위량의 변화가 있었다.

근거리에서는 조절성폭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거리 응시 때의 편위량과 다를 수가 있는데 원거리를 응

시할 때와 근거리를 응시할 때 발생하는 조절의 양과 폭주의 양 등이 안구 편위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훈련 후 근거리의 수평 편위량 결과에서 변화가 적은 것은 근거리에서 자극되는 폭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시훈련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거리 음성융합여력(Negative fusional vergence, NFV)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10주간의 훈련 후에 BI

3△, 단안과 양안의 조절효율은 각각 15 cpm와 5 cpm으로 증가되었다. 무엇보다 훈련 10주차에는 안구

협응 능력의 향상으로 근거리에서 양안단일시가 가능하고, 입체시가 400 sec로 형성되었다.

10주간의 훈련 동안 대상자는 처음 2~3주간 별 변화가 없었으나 3주가 지날 무렵부터는 시기능 훈련에

대한 저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훈련 후에 어지럽거나 피곤함이 감소하고, 안정피로도도 감소하였다. 5~6주차에는 학습활동을 할 때도

안정피로가 많이 줄어들어 근업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양안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안구운동상태, 초점조절상태, 시감각상태가 모두 양호해져야하는데 6주차까

지의 단안시 상태에서 기능회복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안융합을 시도하기 위해 7주차부터 프리즘교

정을 적용하고 훈련을 시행하였다.

단안 상태에서 대상자에게 안구운동과 조절훈련, 감각훈련을 시행하였을 때 수직수평 편위량이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양안융합의 완성을 위해서 단안의 안기능 상태를 최적화 시키는 것이 우선시되

기 때문에 훈련 처음부터 수직프리즘을 처방하지는 않았다.

대상자는 내원 당시 근거리에서 복시증상이 빈번하였는데 7주차에 1주간의 억제제거훈련을 통해 프리즘

교정(수직, 수평프리즘) 착용 후 복시증상이 사라지고, 양안단일시가 형성되었다. 또한 신체활동에 대해

자신감과 균형감각도 많이 향상 되었다.

이 대상자의 사례로 보아 내편위를 동반한 하사시를 가진 아동의 경우에서도 시기능 훈련이 시기능 향상

에 도움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4주 후에 양안시기능의 평가항목들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여 입체시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눈의 다른 기능보다 입체시를 형성하는 능력, 즉 사물을 인지하고 종합하는 감각

능력의 개선에는 적어도 10주 이상의 장기적인 훈련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례와 같이 수술적 처치 후 내사시인 경우에 시기능 훈련의 효과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기

존 문헌에서 내사시 환자는 시기능 훈련의 효과가 낮고 이들의 양안시기능의 치료는 주로 프리즘 처방법

이나 수술적 처치가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사시 대상자에게 적용한 10주간의 시기능 훈련에 대한 양안시기능의 변화를 보

고하고자 하였다. 시기능 훈련은 뇌피질의 여러 영역에 대한 활성화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수술적 처치법이나 프리즘교정과는 다르며, 이러한 점이 본 연구대상자의 입체시를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

수술적 치료법이 우선시 되었던 내편위가 동반된 하사시에서 10주간의 시기능 훈련을 시행한 결과, 대상

자의 수직수평 편위량은 미미하게 감소하였으나 조절효율과 입체시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안정피로도가

감소하고 신체활동과 균형감각도 모두 향상되었다.

사시치료의 방법으로 수술적 방법이 더 성공적일지라도 환자의 기능적 이상, 감각적 이상 및 자각증상의

개선을 위해 시기능 훈련을 병행한다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사례는 1명의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모든 내사시 환자에게 객관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

상자의 연령, 적응능력, 조절력, 폭주 및 개산력 등에 따라 시기능 훈련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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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서 해석해야한다.

본 증례보고가 향후 내사시의 시기능 훈련 처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훈련법에 대한 표준화된 가

이드라인이 정립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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